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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담당관
이 준 형

2133-6205 신문팀장
천 세 은  

2133-6207 담당자
조 항 윤 2133-6254

오세훈 시장,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지능형 CCTV 확대･범죄예방디자인 도입해 최대한 범죄 예방할 것” 

- 18일(금), 관악산 등산로 범죄사건 현장방문 -

□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7일(목) 서울 신림동 공원 성범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일상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기 위해 18일(금) 오후 현장점검에 나섰다. 

  ○ 17일(목) 오전 관악구 신림동 한 공원 둘레길에서는 30대 여성을 폭행하
고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 이날 오 시장은 14시 관악구 민방위교육장(문성로16다길 135)을 찾아,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으로부터 사건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박민영 관악경찰서장의 안내에 따라 사건 현장으로 이동했다. 

□ 사건 현장을 둘러본 오 시장은 “범행 욕구 자체를 사전에 자제시킬 

수 있도록 둘레길, 산책길에 강화된 범죄예방디자인(셉테드･CPTED)

을 도입하는 한편, 인공지능형 CCTV를 되도록 많이 설치해 감시 사

각지대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인적이 드문 일상 

속 사각지대에 폭넓은 범죄 예방 시스템 마련 필요성을 밝혔다.

이 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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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최근 일련의 ‘묻지마 범죄’ 등 시민들의 일상 생활권 내에서 

발생하는 예상 밖의 범죄에 대비해 예방책으로 특별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 (합동 점검 강화) 그간 서울시는 공원 내 안전조치를 위해 25개 자치구 
및 서울경찰청과 합동으로 모든 시설공원에 대해 점검하고 있었다. 이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합동 점검 대상을 시내 모든 시설공원뿐만 아니라 
등산로 등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 (감시장비 확대) 우범우려 지역, 주요 등산로(샛길, 갈림길)에 CCTV, 블
랙박스를 경찰청과 연계해 확대 설치를 추진한다.

  ○ (계도 강화) 등산로 입구 등 현수막을 설치하며, 단독산행보다는 2인 이
상 그룹산행을 권유한다.

｢관악산 등산로 범죄사건 현장방문｣ 일정

14:00
~

14:10
(‵10) 도착 및 브리핑

∘도착: 관악구 민방위교육장
∘안내: 김학배 자치경찰위원장 등
∘내용: 민방위교육장(사건현황 브리

핑)→사건현장(둘레길 정상)으로
이동

14:10
~

14:50
(‵40) 사건 현장으로 이동 및 하산 ∘안내: 박민영 관악경찰서장 등

※ 관련부서 : 자치경찰총괄과 자치경찰정책팀장 김은희 ☎2133-9805

<참고 - 사건 개요>

ㅇ 일시 : 8.17.(목) 11:40경
 ㅇ 장소 : 관악구 소재 관악산 생태공원(일명 선우공원) 둘레길
 ㅇ 내용 : 산책 중이던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폭행, 후두부 열상 등 상해 
   - 피해자 구로고대병원 응급이송, 치료 중(생명 위독)
 ㅇ 조치 : 112신고 접수(11:44경) → 정상부근에서 피의자 발견 후 현행범 체포(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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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사진

관악산 등산로 범죄사건 현장방문
오세훈 서울시장(사진 왼쪽)이 18일(금) 오후 관악산 등산로 범죄현장을 찾아, 유영봉 

푸른도시여가국장으로부터 등산로 범죄예방 조치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있다.

관악산 등산로 범죄사건 현장방문
오세훈 서울시장(사진 오른쪽)이 18일(금) 오후 관악산 등산로 범죄현장으로 이동 중에 박민영 

관악경찰서장(사진 왼쪽)으로부터 설명 듣고 있다.

 


